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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세림｜연세대 사학과

김아람｜한림대 글로컬융합인문학전공 

문민기｜고려대 한국사학과

장미현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연구소

후지타 타다요시｜ 서울대 교육학과

섭외

사북민주항쟁동지회

지원

정선군, (재)3·3기념사업회, 국사편찬위원회

1980년 사북

“‌�우리 관련자들, 그 하던 사람들이 진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고생을 하

고, 골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.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웬수가 져

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. …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한 거고.” 

- 윤병천

“‌�집회 허가를 내준다 했는데 왜 안 내줬느냐.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

냐, 응? 경찰관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? 이게 무슨 일이냐, 

이게. 경찰관 사람 죽이게 돼 있나.”

- 최돈혁

“‌�하늘도 덮어씌우고 들어가는 일이 이제 막장이라. 그러니 내 물통 사

고 나는 것도 완전히 회사에서 잘못한 거지. … ‘아 이래서 죽는구나. 

이제는 죽었구나.’ 하고 있었지.”

- 이정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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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｜윤병천·최돈혁·이정근 

면담｜‌�김세림·김아람·문민기 

장미현·후지타 타다요시

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

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에 설립된 민

간 연구단체로서 역사학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

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

니다.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반인 민중사반은 다

양한 전공 및 연구주제를 가진 이들이 모여 ‘민중

적 관점’으로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

다. 민중사반 사북팀은 2016년부터 사북 지역과 

사북항쟁의 기록 작업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

있습니다.

표지 그림

제작｜화절령 (2018년)

작가｜‌�최승선 (1978년 강원 정선 출생, 서양화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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